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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me. 고대 사회의 모습

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

Ÿ 계루부 고씨(왕족)

Ÿ 상무적 기풍

Ÿ 1책 12법

Ÿ  진대법(194년)

 :  고국천왕

 : 춘대추납의 민생안정

Ÿ  서옥제 ･형사취수제

Ÿ 관나부인 설화

 : 중천왕(, 248 ~ 270)

 : 장발 미인

Ÿ  부여씨(왕족)

Ÿ  8성(귀족)

Ÿ 상무적 기풍

Ÿ 도둑질( 2배 배상, 귀양)

Ÿ 관인수재죄(범장지법)

 :  3배 배상, 종신 금고

Ÿ 귀족

 : 한문 능숙

 : 오락

  ↳ 바둑･장기, 투호(投壺)

Ÿ 왕족 : 박 ･석 ･김  ⟶ 김( 내물왕)

Ÿ  화백 회의(상대등, 만장일치)

Ÿ  화랑도(花郎徒)

 : 국가조직화( 진흥왕)

 : 낭사(진골) + 낭도(귀족･평민)

 :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조절･완화

Ÿ  골품(骨品) 제도

 : 설계두(? ~ 645)

 : 정치와 일상생활 규제

 :  6두품(아찬, 방 21척, 말 5마리)

Ÿ 왕위 계승(무열 계 ⟶  내물계 김씨)

Ÿ 민족 융합 정책(삼한일통)

 : 백제, 고구려의 귀족에 관등 부여

 :  9서당(중앙군, 고구려･백제 유민 포함)

 : 9주(가야, 고구려, 백제의 옛 영토)

Ÿ 골품 제도의 변화

 : 1 ~ 3두품의  평민화

Ÿ 하대의 변화

 : 왕위 쟁탈전( 김헌창의 난, 822)

 : 원종 ･ 애노의 난(889) ⟶  호족의 성장

Ÿ 이원적 민족 구성

 : 토인(지배층)

 : 말갈족(피지배층)

Theme. 고려의 신분 제도

귀족 Ÿ 정치[ 음서(5품 이상)], 경제[ 공음전(5품 이상)], 사회(폐쇄적 통혼권)

[ 중류 ]

Ÿ 하급 관리(직역 세습)

  

 서리 ▷ 중앙 관청의 실무 담당

 남반 ▷ 궁궐 실무 담당

 잡류 ▷ 말단 서리

 향리 ▷ 지방 행정 실무 담당

군반 ▷ 직업 군인(2군 6위)
 

평민
Ÿ 백정(白丁) : 일반 농민, 조세･공납･역 등 국역의 의무

Ÿ 향･부곡 ･소  : 거주 이전의 자유 無,  과거 응시 불가, 세금 부담 과중

천민
Ÿ 공노비[ 입역노비 分 납공노비(신공)], 사노비[ 솔거노비 分 외거노비(신공)]

Ÿ 노비안검법(956), 노비환천법(987),  일천즉천법(충렬왕), 천자수모법, 전민변정도감[1269년(원종 10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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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인
Ÿ 권리 : 과거 응시 가능

Ÿ 의무 : 조세･공납･역

천인
Ÿ 비자유민

Ÿ 개인이나 국가에 예속

양반 Ÿ 15세기(문반･무반의 관료) ⟶ 16세기(가문･신분), 각종 국역 면제

[ 중인 ]
Ÿ 기술직 전문 관료 + 향리 + 서리, 직역 세습, 같은 신분 내 통혼

Ÿ  서얼 : 서자(양첩) + 얼자(천첩),  문과 응시 금지(서얼금고법), 한품서용법

상민 Ÿ  신량역천 : 수군, 역졸, 봉수군, 조운군, 조례, 나장, 일수 등 칠반천역

천민 Ÿ 대다수 노비,  일천즉천 법(노비의 신분 규정) 

무신집권기

민란

Ÿ 망이･망소이의 난(공주  명학소, 1176)

Ÿ 전주 관노의 난(죽동의 난, 1182)

Ÿ 김사미･효심의 난(운문･초전,  신라 부흥 운동, 1193)

Ÿ  만적의 난( 개경, 신분 해방 운동, 1198)

Ÿ 이연년 형제의 난(담양,  백제 부흥 운동, 1237)

원 간섭기의

사회 변화

Ÿ  권문세족 

 : 도평의사사와  정방 장악,  음서로 고위 관직 독점

 : 대농장 소유(산천위표, 사패전의 폐단)

Ÿ 겁령구(원나라 공주의 시종인)의 폐단

Ÿ  몽골풍(소주･수라･족두리 등), 고려양

Ÿ  공녀(貢女)

 : 박유의 상소[1275년(충렬왕 1)]

 :  조혼 풍습[예서제(豫壻制)]

Theme. 고려 시대의 사회

❶ 고려 백성의 생활 모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❷ 고려 후기의 사회 변동

농민조직

Ÿ  향도[ 향리(호장) + 농민]

  

전기 후기

▷ 불교 신앙 조직

▷ 매향(埋香), 미륵  신앙

▷ 촌락 공동체 조직, 상장제례 주도

▷ 사천매향비[1387년(우왕 13)]

사회 제도
Ÿ 구휼 :  제위보(963),  의창(986),  상평창[양경･12목, 993년(성종 12)]

Ÿ 의료 : 동서대비원(개경),  혜민국[1112년(예종 7)], 구제･구급도감

법률
Ÿ 71개조의 법률(당률 참조), 실정에 맞는 율문 적용, 실형주의 원칙

Ÿ 5종 형벌(태･장･도･유･사), 귀향형(전기), 제한적 배상제[속동(贖銅)]

의식
Ÿ 상장제례 : 국가(유교 의례 장려), 민간(도착 신앙･불교･도교)

Ÿ 연등회(전국 행사),  팔관회(서경･개경, 신라 때 시작, 국제 교류의 장)

혼인･가족
Ÿ 혼인 : 왕실 근친혼, 일부일처제,  남귀여가혼(= 솔서혼･서류부가혼)

Ÿ 가족제도 : 호적(출생 순),  균분 상속,  윤회 봉사, 양자 無

    

Theme. 조선의 신분 제도

❶  양천제[15세기, 법제상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❷  반상제[16세기, 운영상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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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휼
Ÿ 국가 :  환곡(의창･상평창, 춘대추납)

Ÿ 민간 :  사창제(세종 대 실시 ➡ 성종 대 폐지 ➡  대원군 부활)

의료

Ÿ 중앙 : 동서대비원[➡ 동서활인원(1414) ➡ 활인서(1466)]

       : 혜민국[➡ 혜민서]

Ÿ 지방 :  제생원[1397년(태조 6)]

통제
Ÿ 중앙 집권 : 호패법,  오가작통 법

Ÿ 향촌 자치 :  향약(마을 공동 조직 + 유교 덕목,  조광조, 1517)

법률

Ÿ 대명률(형법), 경국대전(1485), 5종 형벌

Ÿ 반역죄･강상죄 등에 대해 연좌제 적용

Ÿ 민사[노비 소송 ➡  산송(山訟)]

기관

Ÿ 사법과 행정 일치 ⟶ 갑오 2차 개혁 때 분리

Ÿ 중앙[사헌부, 의금부, 한성부,  장례원(노비 소송), 포도청 등]

Ÿ 지방[ 관찰사(= 감사･도백･방백), 수령]

Theme. 조선의 사회 제도

❶ 사회 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❷ 법률 제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Theme. 조선 시대 향촌 사회의 모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중앙  ─────────  경재소 [고려 사심관 제도의 분화, ~ 1603]

           ↓  관찰사 파견(8도)   ↓ 감시

[ 수령 ]

↙      ↘

보좌        자문

↗               ↖

[ 향리 ] ⟶  견제  ⟵  사족

Ÿ  유향소 [향촌 자치, ⟶ 향소･향청(1603)]

 : 향임직(좌수･별감)

 : 향안･향회･향규

Ÿ  서원 [지방 사림의 근거지, 사당 + 서당]

 : 선현제사 + 교육 + 향사례･향음주례

Ÿ 향약(鄕約)

Ÿ 농민 조직(두레, 향도계, 동린계), 양반 조직(동계･동약)

Ÿ 예학(정구･김장생)과 보학[안동 권씨 성화보(1476)] 발달

Ÿ 반촌･민촌, 이성잡거(異姓雜居)



역사는 경쟁력이다!!32

양란 이후 ⇨ 신분제의 동요[양반 증가, 상민･노비 감소]

Ÿ 국가 재정 확보

 : 납속 (納粟)

 : 공명첩 (空名帖)

양반 Ÿ 권반(벌열 양반) : 향반 : 잔반

│

중인
Ÿ  서얼 : 신분 상승[통청윤음(1772), 서류허통절목(1777), 신해허통(1851)]

Ÿ 기술관 : 역관 주도, 대규모 소청 운동 전개와 실패(1851)

│

상민
Ÿ  광작(廣作) 성행 ⟶ 농민 분화[부농 分 임노동자]

Ÿ 신분 상승 : 합법[납속, 공명첩,  매향(賣鄕)], 불법[환부역조, 모칭유학]

│

노비
Ÿ 군공･납속을 통한 신분 상승, 노비종모법 확대(1731)

Ÿ  공노비 해방(1801) ➡ 사가노비절목(1886) ➡ 갑오 1차 개혁(1894)

Ÿ  향전(鄕戰) : 신향(요호부민) ó 구향

             : 지방 사족의 권위 추락

Ÿ  관권(수령, 향리) 강화

Ÿ 가부장적 가족 제도

 :  장남 위주 상속,  양자(이성불양)

 :  친영제(혼인), 선남후녀(족보 기록)

Ÿ 문중 중심으로 사우･서원 건립

 :  동성 촌락(집성촌, 18세기)

Theme. 조선 후기 사회 구조의 변동

Theme. 19세기의 시대상 

정치·대외 상황 경제 사회 ⇨ 민란 발생

Ÿ 세도  정치(1800 ~ 1863)

 : 안동 김씨(순조, 철종)

 : 풍양 조씨(헌종)

 : 반남 박씨(순조, 박종경)

  ↳  비변사(정무 + 군무)

Ÿ  이양선의 출몰

Ÿ  삼정의 문란

 : 전정(진결･은결･도결 등)

 : 군정(백골징포･황구첨정 등)

 : 환정(늑대･탄정･반백 등)

Ÿ 총액제(總額制)

 : 비총제･군총제･환총제

Ÿ 신분제의 동요 + 사회의식의 성장

Ÿ 학문 :  양명학(실천적 유학),  실학(실사구시)

Ÿ 신앙 : 도참･비기(정감록)
       : 천주교( 서학으로 소개) ó 벽위편(이기경)

        ↳ 신유박해(사학징의, 1801), 병오박해(1846)

       :  동학(인내천, 동경대전,  최제우, 1860년)

Ÿ  홍경래의 난[1811년(순조 11)]

 :  서북 지역 차별, 몰락 양반

Ÿ 임술 농민 봉기[1862년(철종 13)]

 : 단성 봉기(백건당의 난)

  ↳ 진주 민란 이후 전국 확산

 : 박규수(1807 ~ 1876), 삼정이정청


